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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돌소금' 의 역사가 오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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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중심지(관덕정)에서 일주도로를 따라 서쪽으로 약 15㎞ 지점에 위치한 애월읍 구엄리는 

377세대에 951명(2013년 12월 말 기준)이 거주하고 있다.  

 

설촌 유래는 역사적 기록이나 정확한 고증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확실치는 않지만 삼별초가 항파

두리에 주둔할 당시(1271~1273년) 토성을 쌓으면서 주민들을 동원했다는 구전에 따라 마을 설촌

은 지금으로부터 약 740여 년 전으로 추정되고 있다.  

 

마을의 옛 이름은 ‘엄쟁이’, ‘옛엄쟁이’로 불렸고, 탐라순력도와 고지도에는 ‘염장포’, ‘엄장’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1차산업 중심의 농어촌 마을로 대표적인 주민 대부분이 농업과 어업을 병행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도내에서는 비교적 이른 시기인 1970년대 중반부터 시설하우스를 이용한 오이 재배가 시작

됐고, 한때는 제주도 전체 생산량의 70%가 수확되며 ‘오이 마을’로 명성을 얻었다.  

 

오이 재배 보급이 확대되며 지금은 도내 생산량의 40%대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연간 3000t 이상 

꾸준히 생산되고 있다.  

 

전국에서 아름다운 포구 100선에 선정된 마을 포구에는 주민들이 ‘소금빌레’라고 부르는 소금밭이 

해안선을 따라 길이 500m, 폭 50m 내외로 조성됐다.  

 

조선 명종 14년(1559년)에 강려목사가 부임하면서 바닷물로 햇볕을 이용해 소금을 제조하는 방법

을 가르쳐 소금이 생산되기 시작했고, 이는 곧 주민들의 생업 터전이 되었다.  

 

생산된 소금은 품질이 뛰어나 중산간 지역 주민들과 농산물을 교환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포구 암반지대(소금빌레)에서 생산된 소금의 양은 전성기에는 1년에 1만7280㎏ 규모였다. 문헌에 

의하면 소금생산을 전문으로 했던 가구가 60여 호로 기록됐다.  

 

돌소금 생산은 보통 3,4월과 7~10월에 이뤄졌고, 판매는 5,6월과 11,12월 사이에 이뤄졌다.  

 

마을 소금밭은 공동소유가 아닌 개인소유로 한 가구가 소유한 면적은 약 66㎡~99㎡(20~30평) 규

모였다.  

 

이후 돌소금 생산은 해방 이후까지 이어지다가 다른 지방에서 들어오는 소금이 늘면서 1950년대 

자취를 감췄다.  

 



 

1996년 옛 북제주군의 지원을 받아 명맥이 끊어진 돌소금 재현이 시도됐지만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고 말았다.  

 

구엄리는 2009년 어촌체험마을로 지정되며 돌소금을 테마로 한 마을발전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

작됐다.  

 

당시 사업비 5억2500만원(국비 2억5000만원, 지방비 2억5000만원, 자부담 2500만원)을 투입해 종

합안내소 기능의 어촌체험안내센터와 조형물, 안내판, 파고라 등이 조성됐고 돌염전 복원과 함께 

체험시설 정비도 이뤄졌다.  

 

2012년 9월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어항협회가 전국 어촌체험마을을 대상으로 공모한 경관특화 

시범사업에 선정되면서 지난해에는 국비 1억3000만원을 지원받았다.  

 

구엄리는 돌소금 미니(테마) 체험장과 방문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추가로 조성됐다.  

 

송영민 어촌계장은 “돌소금은 일반소금에 비해 입자가 굵고 짠맛보다 단맛이 강한 특징을 보인다”

며 “바닷물을 길어 올려 염분도 20%인 ‘곤물’을 만든 후 30일 정도의 증발 과정을 거쳐야 하고 

작업 과정에 손이 많이 가는 힘든 작업이지만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전통을 복원해 후세들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돌소금을 생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어촌계장은 “돌염전 복원 이후 돌소금 생산량은 2010년 30㎏에서 지난해에는 120㎏으로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라며 “100g당 1만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일반소금보다 맛과 영양이 뛰어나 

일본에서 전량 구매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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